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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지의 기도편지
문이 열린 캠퍼스, 다시 열린 다음세대 예배

에릭 지 | 괌늘푸른교회 부목사 · Guam Community College 교수

MGM 선교회 대표 · HisPlan Movement 캠퍼스처치 리더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15

올해 첫 두 달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누고 싶어 펜을 들었습니다.

괌 현지 대학교에서 1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캠퍼스에서 마음

아픈 일을 겪으면서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들었고, 캠퍼스처치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학생들과 함께 지원서를 내고 길고 지루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미국 공립대학이라 학교 측이 매우 신중했고, 법무팀의 의견에 따라 승인이 무기한 멈추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지치고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27일, 대학의 승인이 났고 HisPlan Movement가 공식으로 세워졌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가장 감격스러웠던 예배는 한국에서 온 Nameless 찬양·선교팀과 HisPlan Movement 학생들이 함께 준비한

괌 다음세대 예배였습니다. 바쁜 일정을 쪼개 괌까지 와 주신 박모세 목사님이 전체를 이끄셨고, 조나단

간사님이 영어 찬양을, 김동윤 간사님과 이우석 형제가 찬양 섬김을, 서광은 감독님이 음향을 맡아

주셨습니다. 괌늘푸른교회 이우조 목사님은 장비와 숙소를 내어 주셨고, 부족한 저는 말씀으로 섬겼습니다.

70명의 청년이 한자리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없었던 다음세대 예배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 부흥의 물결이 괌 전역으로 퍼져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월 27일, 마침내 열린 문

70명이 함께 부른 찬양



괌에는 가까운 마이크로네시아 섬에서 이주해 온 분들이 많습니다. 낯선 언어와 문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힘겹게 정착하는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두 달 동안 그분들을 두 번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분들을 괌늘푸른교회로 초청해 Nameless의 섬김으로 따뜻한 식사와 원데이 캠프를 열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짧은 시간에 작은 희망이 심겼기를 바랍니다.

다른 한 번은 괌에서도 빈민가로 알려진 제로다운(Zero Down)이었습니다. 공군기지가 가까워 시도 때도 없이

전투기 소음이 들리고, 아이들은 옷조차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할 만큼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작은 선물을

나누고 찬양과 게임으로 복음의 기쁨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 속에서 희망이 반짝이는 것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보다 더 낮은 곳은 없으니 이제 올라갈 길만 남았다고요.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부터 회복과 소망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제 마음은 벌써 마이크로네시아 축(Chuuk) 섬을 향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 Nameless 청년들과 HisPlan

Movement 학생들, MGM이 함께 축의 토노아스 섬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비행기를 여러 번 갈아타고 작은

모터보트까지 타야 하는 길고 험한 여정이지만, 그곳 역시 복음이 절실한 땅이기에 기꺼이 감당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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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보다 더 낮은 곳에서

다시 마이크로네시아로

이제 막 첫걸음을 뗀 HisPlan Movement 학생들이 말씀에 뿌리내리고, 함께 예배와 소그룹을 꾸려갈

동역자와 리더가 세워지도록

6월 말 축 섬 사역을 위해 안전한 이동과 체류, 재정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제로다운의 아이들과 주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정기적인 방문과 후원이 끊이지 않도록

다시 열린 괌 다음세대 예배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괌 전역으로 퍼져 가도록


